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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베르히마네 수녀는 오빠와 여동생과 함께 에름란드의 가톨릭 교로 형성된 부모님의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들의 아버지 요제프 랑어는 방앗간 주인이었고 공공 방아를 운영했다. 도라는 기초 가톨릭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다녔지만 전쟁 때문에 8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를 떠나야 했다.  

1945년 2월 18일, 가족들은 점차 가까워지는 러시아 전선으로부터 피해 달아나야 했다. 역시 서쪽으로 

도주하는 독일군들이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마을을 떠나자마자 방앗간을 폭파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아버지만 남아있어야 했다. 가족들은 해안에서 3일 동안 계속되는 위협을 겪으며 아버지를 기다린 후 다른 

난민들의 인파와 함께 얼음같이 찬 비스툴라 스핏과 라군을 거쳐 그단스크로, 또 그단스크에서 콜베르그로 

도주했다. 가는 도중에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가 지속적으로 발포를 해대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거나 다쳐서 뒤에 남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다. 얼음 같은 추위와 굶주림, 죽음의 두려움이 늘 

가족들을 따랐다. 피난민들은 콜베르그에서 태평양 정기선에 실려 뤼겐섬으로 향했는데 그 역시 러시아군의 

잠수함과 어뢰의 위협에 시달렸다. 서쪽으로 도주하는 길에서 결국 도라의 가족은 올덴베르그에 다다라 

딩클라거에 있는 베스텐도르프가(家)의 따뜻한 환대를 받고 그곳에서 일자리도 얻었다.  

도라는 수녀회에 입회할 때까지 농장에서 일했다. 도주해야 했던 아픔의 시기와 하느님의 보호에 대한 강한 

신뢰, 가족들을 위한 도움으로 특징지어진 도라는 좋으시고 보살피시는 하느님을 굳게 믿고 평생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신뢰했다. 도라는 수도자로서 하느님을 위해 일생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1949년 11월 18일, 도라는 뮬하우젠 노틀담 수녀회에서 수도 양성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다정하고 유익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을 섬겼다. 1953년 5월, 여동생 마가레테가 뮬하우젠에서 마리아 

아우렐리아나 수녀로 수련기를 시작하여 수도생활뿐만 아니라 사도직에서도 언니의 뒤를 이었다.  

베르히마네 수녀는 마음과 영혼을 갖춘 수도자였고 헌신적인 요리사이자 살림담당이었다. 수녀는 33년 동안 

라인지방의 엥거스에 있는 정형외과 하인리히스하우스 주방과 젊은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와 작업실을 갖춘 

분원을 관리했다. 수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직원들과 도제들을 조용하고 사려 깊게 인도해냈다.  

수녀가 맡은 온갖 일 외에도, 언제나 이 뛰어난 수녀이자 요리사의 도움에 의지하는 직원들과 도제들, 

장애인들과 여러 그룹과 도시의 협회를 위해 항상 특별한 깜짝쇼를 준비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베르히마네 

수녀의 동료수녀들은 수녀의 삶과 하느님께 대한 단순한 헌신이 그분의 좋으심과 돌보심을 반영했기에 

수녀를 매우 높이사곤 했다.    

1988년부터 1999년까지는 본에 있는 노인 요양소인 마리아 아인지덴의 주방을 관리했고, 그런 다음 

뮬하우젠 살루스로 옮겨와서 또다시 주방 일을 맡았다. 수녀는 2007년 이래 은퇴의 삶을 살았다. 베르히마네 

수녀는 기도하는 일과 할 수 있는 곳 어디든 도움을 주는 일을 몹시 좋아했고, 가족들과 엥거스의 이전 

직원들, 도제들과 많은 연락을 즐기곤 했다.   

수녀는 자신의 암을 하느님께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으로써 받아들였으며 의사와 간호사를 신뢰했고 그들의 

도움을 감사히 여겼다. 1952년 5월 22일, 마리아 베르히마네 수녀는 첫 선서를 발함으로써 하느님께 스스로를 

봉헌했는데, 2015년 5월 22일, 하느님께서는 당신과의 삶이라는 충만함이 있는 고향으로 수녀를 불러가셨다.  


